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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8일(금)자 사가신문 26면 

한일 민간교류 지속되어야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연합 간부 지사 예방

동북아시아 각국의 교류를 지원하는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연합(NEAR)의 

김옥채 사무총장이 17일 사가현청을 방문하여 야마구치 요시노리 지사와 회담을 

하였다. 



한일 관계가 악화된 현 상황에서도 꾸준히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교류를 지속해

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NEAR는 각국 자치단체 간 상호교류를 촉진하고 지역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6년에 창설된 국제기구로 사무국은 한국 경상북도에 있다. 

현재 일본을 비롯하여 러시아, 중국, 북한, 몽골 6개국 78개 회원단체가 참가하

고 있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2017년까지 재후쿠오카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역임

하였으며, 2019년 5월에 당 사무국의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였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일본의 교토부와 아아모리현, 시마

네현 등 11개 자치단체가 NEAR에 가입되어 있다고 소개하였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또 양국관계의 현 상황을 언급하면서 “두 정부 간 대립이 

악화하고 있는 이런 시기야말로 당 사무국이 노력해서 민간교류를 촉진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을 밝혔으며, “사가현도 회원 가입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야마구치 요시노리 지사는 참가 여부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 전

라남도와의 교류가 중단된 점 등 현내에도 그로 인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으며 “(한일관계가) 아무리 힘든 시기이더라도 

민간과 자치단체 교류를 지속해야 한다는 각서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입장

을 밝혔다.


